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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중고등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6문항 척도를 개발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둘째,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성중독,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 평균 점수와 성중독 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다. 셋째,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양육태도와 동성

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성별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이, 여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한 도구와 정보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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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성 증가는 무분별한 성적 문화와 시각적 음란물의 지속적인 노출

로 이어지며, 이는 중독성 있는 성행위를 조장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Riemersma 

& Sytsma, 2013: 312-313).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성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중독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독 성향에 대한 고

민으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과 부정적인 성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Cooper, Delmonico, 

Griffin-Shelley & Mathy, 2004: 315). 청소년기는 중독 대상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전두엽피질과 세로토닌 체계의 미숙함으로 인해 다른 연령

층보다 중독에 더욱 취약하다(Chamber, Taylor & Potenza, 2003: 1046). Riemersma 

등(2013: 315)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성적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의 신경화학적, 사회적, 

성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현대 성중독의 급속한 발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인

용 영상물 이용률은 초등학생 40.0%, 중학생 46.1%, 고등학생 56.6%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 19.6%였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

는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로 인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

학생도 성인용 영상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청소년 성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남영옥, 이상준(2002)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692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7.6%가 사이버 성중독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희(2005)의 연구에

서는 10대~30대 인터넷 이용자 2,261명을 조사한 결과, 15%가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

해 음란사이트나 음란 채팅에 집착하는 사이버 성중독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명숙(2012)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5%가 사이버 

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중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청소년 성중독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청소년 성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성범죄, 음란물 중독, 사이버섹스 중독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국내 성중독 연구는 매우 미미하여, 이로 인해 청소년 성중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김수완, 2023: 60).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성중독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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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알아보려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이버 성중독의 경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남영옥, 2002; 우형진, 이정기, 2012; 홍성례, 정여주, 2012).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성중독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김석희, 

2020; 김성, 2011; 김효정, 나종연, 2017; 남영옥, 200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

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 관련 문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동성애 문제

일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데일리 굿뉴스, 2019.6.12).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2,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동성애 성향이 있지는 않을

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 1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동성과의 애정표현

을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05)에서 전국 중고

등학교 교사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실제로 만난 교

사가 43.6%로 나타났다. 

동성애가 성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동호(2015)의 연구가 유일하

며,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성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는 

동성애 문화에 의해 10대 동성애 청소년들이 성중독이 될 확률이 높고(Kort, 2004),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중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őthe et al., 2017; Paz, 
Denetrovics & Szabo, 2021). Weinstein, Katz, Eberhardt, Cohen & Lejoyeux(2014)

의 연구에서는 여성 동성애자가 여성 이성애자보다 강박적 성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청소년의 성중독 위험과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성애적 지향

성이 청소년의 성중독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중독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

로 성별, 학교급에 따른 각 변인을 비교하고,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

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중독,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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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성중독

성중독(sexual addiction)이라는 용어는 1983년 Carnes의 저서 ‘그림자 밖으로’(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그는 개

인이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는 것처럼 성행동에도 중독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강박적 성행

동을 중독으로 개념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Carnes 등(2012: 29)은 성중독을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과도한 성적 충동과 성 관련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성행동을 지속하는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중독에 대한 진단기준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질

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2013)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이 용어와 개념의 사용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성중독은 강박적 성행동(compulsive sexual behavior), 과잉성

욕장애(hypersexual disorder)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성중독과 강박적 성행

동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ancroft & Vukadinovic, 2004: 234).

강박적 성행동은 과도한 성적 환상, 충동, 갈망과 같은 생각 또는 일상에서 주관적인 

고통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성적 행동 조절의 어려움을 뜻한다(Kraus, Voon & Potenza, 

2016: 27). 성중독을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로 이해한 연구에 따르면, 

성중독자는 불안이나 긴장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성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1991: 48). 그러나 성중독을 강박장애로 보는 주장은 성행동과 강박적 

행동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Black, Kehrberg, Flumerfelt & Schlosser, 

1997; Kafka & Prentky, 1997)와 강박장애와 성중독 간의 공병률이 15% 이하라는 연구 

결과(Raymond, Coleman & Miner, 2003: 373)로 인해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른 관점으로는 성중독자의 행동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를 통해 이를 물질 및 행동 중독

으로 진단하는 것인데, 이 관점은 성중독을 도박 중독과 같이 행동 중독의 범주로 고려하

는 것이다(Rosenberg, Carnes & O’Connor, 2014: 84). 성중독은 물질사용장애의 여러 

임상적 특성을 공유하며(Goodman, 2001: 195), 성중독과 도박 중독 사이에도 유사한 생

물학적, 심리적 과정과 뇌 기능 장애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nt & Steinberg, 

2005: 236; Reid, Carpenter & Lloyd, 2009: 48). 

그러므로 이러한 생화학적 모델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약처럼 성행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성중독자는 불쾌한 감정,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문

제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성적 활동을 사용하는데, 이는 약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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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동 패턴과 다르지 않다. 중독된 뇌는 약물이나 성행동으로서 얻은 모든 보상을 생화

학적 보상으로 만들면서 중독자의 몸을 속이고, 이는 중독자에게 죄책감이나 후회, 심지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중독 사이클을 만든다(Herkov, 2010: 264-265). 

이처럼 성중독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성중독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성중독과 관련된 여러 모형들을 검토한 결과, 중독적 접근이 적

합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Hartman, Ho, Hambley & Lawson, 2012; Goodman, 

2001; Kraus, 2016).

2018년 국제질병기준인 ICD-1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ICD-11)에서는 성중독에 적용 가능한 진단으로 ‘강박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를 명명하였다. 이 장애는 ‘격렬하고 반복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

하고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에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이 발생함에도 반복적인 성행동

을 지속하는 패턴’으로 정의되며, 충동 조절 장애의 범주로 포함되었다.

Kraus 등(2018: 109)에 따르면, ICD-11에서 강박적 성행동 장애가 행동 중독의 발현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물질 중독 및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관찰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ICD-11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강박적 성행동 장애를 충동 조절 장애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자는 성중독이 물질사용장애와 여러 임상적 특성을 공유하고(Goodman, 1993, 

2001; Hartman 등, 2012; Wines, 1997), 생물학적 과정에서도 유사성이 있으며(Schmitz, 

2005), 성중독과 도박장애 역시 유사한 생물학적 및 심리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연구 결과

(Grant 등, 2005; Reid 등, 2009)를 바탕으로 성중독이 물질 및 행동 중독의 범주에 포함

된다는 관점에 동의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김

성희 등(2018)이 DSM-5의 물질사용장애, 도박장애 준거와 Section-Ⅲ에 제시된 인터넷 

게임 장애 준거를 활용하여 개발한 성중독 척도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William James(1890)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인간의 발달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즉 과거와 비

교하여 현재 자신의 성취 수준으로 정의된다.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중심적

인 요소로 여겨지는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 변화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개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에 하나이다(홍성례, 2010). 자아

존중감은 선행연구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이은숙, 이경순, 2018), 인터넷 중독(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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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마트폰 중독(여종일, 2016)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다양한 중독 문제와 관

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를 통해 성중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nes(2001: 108)는 성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 중 무가치한 자아상을 갖고 있음

을 설명하였다. 남영옥(2002)과 홍성례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이버 성중

독과의 관계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우형진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

록 인터넷 포르노 몰입 정도와 중독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은 사이버 섹스 중독을 포함한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Becker 

(1964)의 개념을 사용하여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

로서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반응 양식으로 정의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분별된 

부모 지지의 제공은 청소년의 비행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고(엄병용, 2001), 청소

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이 부모의 양육 행동임이 연구되었

다(김용석, 박명숙, 2000).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중독 경향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NS 중독 경향성(김수진, 김수미, 박하은, 2020), 인터넷 중독(김재경, 김윤주, 2011; 장

재홍, 2004), 스마트폰 중독(임성범, 2017), 도박 중독(김혜진 등, 2016) 등이 부모양육태

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김성(2011: 115)의 연구에서는 성중독자의 특징 중 성장기

에 부모에게 받아야 하는 정서적 욕구가 좌절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받았고, 이러한 정서적 욕구의 결핍으로 인해 여성

들의 품과 스킨쉽, 정신적인 교감을 갈구하는 결핍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이 성적 관

계나 성행동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김석희(2020)의 연

구에서도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안정애착의 실패가 성중독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남영옥

(2002, 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이버 성중독, 음란물 중독에 강한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효정 등(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과 애정이 청소년

의 성인 매체 중독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4. 동성애

‘동성애(Homosexuality)’의 어원은 같음을 뜻하는 ‘Homo’와 성적인 매력을 뜻하는 라틴어 

‘Sexus’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용어는 1869년 헝가리 의사 벤커르트(Karl Maria Ben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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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동성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정신의학회(2012: 11)는 성적 지향을 개인이 성적 및 

로맨틱하게 끌림을 느끼는 대상의 성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신과 다른 성

별에 끌리는 경우를 이성애(heterosexuality), 동일한 성별에 끌리는 경우를 동성애

(homosexuality), 그리고 양쪽 성별 모두에 끌리는 경우를 양성애(bisexuality)로 구분할 

수 있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1980년대 이전에는 성적 기호(sexual preference)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심리학 문헌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이는 추세이다. 성적 기호는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개인의 취향

이나 기호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보다 생물학적인 면

에서 사랑과 성욕의 표현과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

게 되었다(윤가현, 1997: 33). 이처럼 동성애는 단지 동성과의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게 다양하고 통합적인 지속적 끌림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상

담원, 2003: 88). 그러나 동성애와 성적 지향은 개념적으로 추상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행동적 준거에 대해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여러 학회와 국제기구들이 

동성애를 장애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더이상 동성애에 대한 개념화를 

할 이유나 근거를 잃게 되었다(권선중, 2019: 338).

성인 동성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성과학연구소(2011)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남성 1.1%, 여성 0.3%가 동성애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질병관리청(2023)은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중 동성과 성관계에 관한 문항에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질병관리청이 2021년에 발표한 동일 문항에서의 응답률인 1.6%와 비교하여 약 

1.1% 증가한 수치이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은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 

2,28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급(40명)당 동성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없다(46.9%)’였으며, 다음으로는 ‘1명(15.7%)’, ‘2명(14.4%)’, 

‘3명(5.1%)’ 순이었다. 이영식, 전창무, 김소연, 고복자(2005)의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1,748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을 조사한 결과, 남중생의 17.2%, 남고생의 

5.4%, 여중생의 17.7%, 여고생의 12%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고, 심각한 동성애적 성향

은 남중생 3.1%, 남고생 1.7%, 여중생 3.3%, 여고생 2.1%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동성애자 비율은 동성애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따

라 다르지만, 성인의 비율은 평균 1∼2%대로 나타났다. 반면, 동성애적 지향성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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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율은 성인 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나이

가 어릴수록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6)의 조사에서 6,160명의 청소년 중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2013)의 조사에서는 1,078명의 남녀 중

학생 중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성전환수술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이 6.4%, 동성과의 

스킨쉽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은 3.9%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해 혼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정확한 준거나 증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미디어, 과거의 경험 등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

는 명명을 섣부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98). 

그러므로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추측하거나 

섣불리 단정 짓지 않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Crisp & McCave, 2007: 416). 

동성애와 성중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는 이동호(2015)의 연구가 유일하

다. 이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248명과 이성애자 227명을 대상으로 관계중독 척도의 성중독

을 측정하였고, 동성애자 집단이 이성애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중독 수준을 보였

다.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들(Bőthe et al., 2017; Paz et al., 2021)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성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남성은 성행동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Rooney, Tulloch, 

및 Blashill(2017)의 연구에서도 남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일반인보다 강박적 

성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며, 그 비율은 약 19~30%로 보고되었다. Litchfield(2002: 173)

는 동성과의 성관계를 동반한 동성애는 성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동성

애가 중독이 될 때, 이는 다른 성중독처럼 취급되며 12단계 지원 그룹인 성중독자 익명모

임(Sex Addicts Anonymous)의 전 회원의 약 3분의 1이 동성애자라고 하였다. 선행연구

를 통해 동성애자는 성중독의 위험이 이성애자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성애적 

성행동이 성중독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동

성과 성관계를 하는 성인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진 청

소년은 성인 동성애자와 비교하면 성적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행

동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성인 동성애자는 주로 동성과 성관계를 맺지만, 청소년 동성

애자는 성인보다 낮은 수치로 성관계를 맺고, 성별에 따른 성행동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성애적 지향성을 측정하고, 동성애적 지향

성이 성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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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국내 조사업체(E사)에 의뢰하여 확보하였다. 조사 내용을 척도 설문지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E사는 이를 온라인 설문지로 변환하여 연구 참여자가 PC 또는 모바일

로 응답하게 하였다. 온라인 실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4일 동안 진행되었고 331명

이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를 보면 남성은 45%(149명), 여성은 55%(18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

학생 28.4%(94명), 고등학생 71.6%(237명)으로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6.6%(88명), 경기 27.8%(92명)로 수도권이 전체의 54.4%(180명)를 차지하였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

발된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피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료의 정규성 입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인구학적 특성 빈도(n) 퍼센트(%)

전체 331 100

성별
남자 149 45

여자 182 55

학력
중학생 94 28.4

고등학생 237 71.6

거주지역

서울 88 26.6

부산 22 6.7

대구 17 5.2

인천 23 6.9

광주 6 1.8

대전 10 3.0

울산 4 1.2

경기 92 27.8

강원 6 1.8

충청 16 4.8

전라 20 6.0

경상 27 8.2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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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

기 위하여 연구자와 지도교수, 박사 1명, 박사과정 1명과 함께 권선중(2019)이 제시한 성적 

지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준거를 참고하여 총 여섯 문항을 만들었다. 성적 지향을 검토

하는 준거로는 첫째 ‘동성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가거나 로맨틱한 감정이 느껴진다’, 둘째 

‘동성에게 성적 흥분이 느껴진다’를 참고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0)에서 ‘매

우 그렇다’(4)까지 평정하도록 구성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본 척도의 타당도를 포함한 

모든 심리측정적 속성은 결과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2) 자아존중감 척도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역채점 문항(2번, 5번, 6번, 

8번, 9번)은 제외하고, 나머지 5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아주 그렇다’(3)까지 평정하도록 되

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19로 우수하였다.

3) 부모 양육 태도 척도

부모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 등(1979)에 의해 제작된 부모-자녀 결합 형

태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신

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과거 자신을 대하는 부와 

모의 양육 태도를 회상적으로 보고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PBI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경주, 

오경자(2002)는 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 2개의 요인에서 3개의 요인으로 다시 지정

하였다. 요인 1에 해당하는 11문항은 애정으로, 요인 2에 해당하는 6문항은 과잉 간섭으로, 

요인 3에 해당하는 7문항은 자율성 존중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3요인으로 나누어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3문항씩을 선별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아주 그랬다’(3)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34이었으며, 1번부터 3번 문항까지를 애정 요인으로 구성하여 신뢰도는 .837이었으며, 

4번부터 6번 문항까지를 과잉간섭 요인으로 구성하여 신뢰도는 .822이었으며, 7번부터 9

번 문항까지를 자율성 존중으로 구성하여 신뢰도는 .8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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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중독 척도

김성희, 김예나, 권선중(2018)이 DSM-5(APA, 2013)의 ‘물질사용장애’ 및 ‘도박장애’ 

준거와 Section-Ⅲ에 제시된 ‘인터넷 게임 장애’의 준거를 참고하여 개발한 성중독 척도

(Sex Addiction Scale; S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중독에 관한 갈망, 금단, 내성, 

조절 실패, 일상생활 장애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니다’(0)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3)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선별 및 분류를 목적으로 

각 문항별 응답에 기초하여, 0점(아니다)에 응답한 경우 ‘0점’으로, 1∼3점(‘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거의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1점’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사용하였

다. 다만, ‘일상생활 장애’ 준거는 9번, 10번 두 문항이므로 두 문항 모두 0점을 준 경우 

‘0점’으로, 최소 1문항에서 1점 이상을 준 경우 ‘1점’으로 변환하였다. 성중독 문제 수준에 

따라 0∼1개를 ‘일반군’, 2∼3개를 ‘위험군’, 4개 이상을 ‘문제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2로 우수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특성

1)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여섯 문항을 활용하여 주축요인분해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

이 0.768에서 0.938 사이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단일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고, 내적 일관

성 계수로 확인한 여섯 문항의 신뢰도는 0.9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

은 없었다(<표 2> 참고).

문항 공통분
요인

부하량
M(SD)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신뢰도

1. 나는 동성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간다. .590 .938 .90(1.02) .752 0.945

2. 나는 동성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느껴진다. .880 .914 .57(.95) .906 0.925

3. 나는 동성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싶다. .758 .887 .70(1.05) .848 0.933

4. 나는 동성에게 성적 흥분을 느낀다. .835 .871 .46(.85) .877 0.930

5. 나는 동성을 생각하며 성적인 행동을 한다. .660 .812 .38(.82) .782 0.941

6. 나는 동성과의 신체 접촉을 원한다. .787 .768 .57(.98) .856 0.932

<표 2>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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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표 3>의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 

성중독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성중독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동성애적 지향성(r=.32)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

(r=-.24)와 자아존중감(r=-.19)이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전체 변인 중 자아

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49)를 보였다.

1 2 3 4

1. 성중독 1

2. 자아존중감 -.19** 1

3. 부모양육태도 -.24** .49** 1

4. 동성애적 지향성 .32** -.19** -.29** 1

평균 2.62 9.40 18.38 3.59

표준편차 5.18 3.46 4.63 5.05

최대값 27 15 27 24

최소값 0 0 5 0

첨도 6.28 -.02 -.56 1.57

왜도 2.56 -.29 -.07 1.52
**p<.01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3) 주요 변인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성

별에 따른 성중독의 차이는 t=3.115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 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

교급에 따른 성중독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

애적 지향성 등의 다른 변인들은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 구분 n M SD t

성중독

성별
남자 149 3.59 6.39

3.115***

여자 182 1.83 3.77

학교급
중학생 94 2.83 5.32

.451
고등학생 237 2.54 5.13

자아존중감

성별
남자 149 9.34 3.60

-.298
여자 182 9.45 3.35

학교급
중학생 94 9.22 3.45

-.582
고등학생 237 9.47 3.47

<표 4> 주요 변인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n=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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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독 문제 수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DSM-5에서 제시한 9개 준거를 기반으로 행동 

중독(도박장애)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0∼1개 준거를 충족하는 경우를 ‘일

반군’, 2∼3개 준거를 충족하는 경우를 ‘위험군’, 4개 이상의 준거를 충족하는 경우를 ‘문

제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성중독 문제 수준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331명 중 68.6%(227명)가 일반군, 12.4%(41명)가 위험군, 19%(63명)가 문제

군에 해당하였다. 즉,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한 비율인 31.4%(109명)가 성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독 문제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이었다

(=7.473, p<.05). 성별에 따른 성중독 문제 수준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전체 

149명중 63.8%(95명)가 일반군, 10.7%(16명)가 위험군, 25.5%(38명)가 문제군에 속

했다. 여자 청소년은 전체 182명중 72.6%(132명)가 일반군, 13.7%(25명)가 위험군, 

13.7%(25명)가 문제군으로 나타났다.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36.2%(54명), 여자 청소년이 27.4%(50명)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중독

의 위험에 더 높은 비율로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150, p>.05)은 성

중독의 문제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수 구분 일반군 위험군 문제군 총합 

전체 227(68.6%) 41(12.4%) 63(19.0%) 331(100%)

성별
남자 95(63.8%) 16(10.7%) 38(25.5%) 149(100%)

7.473*

여자 132(72.6%) 25(13.7%) 25(13.7%) 182(100%)

학교급
중학생 64(68.1%) 11(11.7%) 19(20.2%) 94(100%)

.150
고등학생 163(68.8%) 30(12.7%) 44(18.6%) 237(100%)

<표 5> 성중독 문제 수준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n=331)

*p<.05

2.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 구분 n M SD t

부모양육태도

성별
남자 149 18.39 4.46

.031
여자 182 18.37 4.78

학교급
중학생 94 18.16 4.36

-.567
고등학생 237 18.47 4.74

동성애적 지향성

성별
남자 149 3.25 5.30

-1.091
여자 182 3.86 4.84

학교급
중학생 94 3.89 5.44

.666
고등학생 237 3.46 4.8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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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방법은 모든 변인을 동

시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16.785(p<.001)로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 = .125로 1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성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

(β=-.128,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의 부호가 부적이므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중독 수준은 낮

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β=.27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

호가 정적이므로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성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로 비교한 결과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부모양육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F
B SE β

(상수) 5.278 1.240 　 4.258***

.125 16.785***
자아존중감 -.109 .089 -.073 -1.234

부모양육태도 -.143 .068 -.128 -2.108*

동성애적 지향성 .280 .055 .273 5.063***

*p<.05, ***p<.001

<표 6>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3.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1)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

어 있다. 분석 방법은 모든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7.600(p<.0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 =.118로 1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

양육태도는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β=-.222,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부적이므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성중독 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β= .243,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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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정적이므로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

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로 비교한 결과는 동성애적 지향

성이 부모양육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F
B SE β

(상수) 7.984 2.354 　 3.392**

0.118 7.600***
자아존중감 .054 .163 .030 .330

부모양육태도 -.318 .138 -.222 -2.308*

동성애적 지향성 .293 .099 .243 2.957**

*p<.05, **p<.01, ***p<.001

<표 7>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2)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

어 있다. 분석 방법은 모든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15.184(p<.0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 =.190로 19%의 설

명력을 나타냈다.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존

중감은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β=-.18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중감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부적이므로 자아존중감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

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β=.243, p<.001)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정적이므로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동성애적 지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로 비교한 결과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자아존중감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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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F
B SE β

(상수) 3.445 1.161 　 2.968

0.190 15.184***
자아존중감 -.212 .085 -.189 -2.501*

부모양육태도 -.036 .060 -.046 -.602

동성애적 지향성 .272 .054 .350 5.021***

*p<.05, ***p<.001

<표 8>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선중(2019)이 제시한 성적 지향 탐색 준거를 참고하여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2013)의 연

구에 따르면 약 6%의 청소년들이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확립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05)의 연구에서는 43.6%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성적 소수자 학생을 만

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의 탐색 기준은 개인의 경험, 선호, 취

향 등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권선중(2019)의 성적 지향 탐색 기준을 참조하여 성적 지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 

교육자에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적 지향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척도에 대한 정교한 타당화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

로 남아 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중독을 측정한 평

균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중독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

별, 학교급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독 문제 수준에서 위험군과 문제

군을 합친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36.2%, 여자 청소년이 27.4%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

이 성중독 문제 수준에서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성중독에서 문제군의 비율은 남

자 청소년이 25.5%, 여자 청소년이 13.7%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성중독이 발생할 가능성과 문제 수준의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는 남영옥(2002)과 김효정 등(201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남자 청소년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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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다 성중독 경향이 높으며, 성별이 성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Cooper, Morahan, Mathy & Maheu, 2002: 139).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중독 특

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및 상담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성중독의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한 청소년의 비율은 31.4%, 문제군의 비율은 19%

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준(2003)의 연구에서 7.8%, 김성숙, 구현영(2007)의 연구에서 중

독 상태인 청소년이 7.7%, 윤명숙(2012)의 연구에서 경미한 중독 수준에서 심각한 중독 

수준을 합한 비율이 23.5%인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성중독 측정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성중독 상태인 청소년의 비율이 이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중독 문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양

육태도는 성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즉,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중독 수준이 낮아지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부모양육

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

의 주요한 예측 변인임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자아

존중감은 부모양육태도 및 동성애적 지향성과 비교하여 성중독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며, 성적 행동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된 자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성중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양육태도

는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자 청소년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동성애적 지향성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에게 성중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성중독의 접근과 이해가 성별에 따라 달라야 함을 

시사하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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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을 실시하였으나, 표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는 점에서 지역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가 33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고, 

표본 수를 확대하여 결과의 신뢰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형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응 편향이나 왜곡과 같은 측정상의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과 같은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응답자

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질문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응답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추가하거나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자아존중감이나 부모양

육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시기의 성적 정체감 

변화와 혼란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성중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Riemersma 등(2013: 

313)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적 콘텐츠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중독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의 성중독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가족부(2022)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0%가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청소년 성중독 연구의 시

급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 성중독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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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on 

Sexual Addiction
1)

Chang, Youngjin*⋅Kwon, Sunjung**⋅Song, Won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on sexual addiction, using data from 33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 6-item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homosexual orienta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male adolescents had higher levels of sexual addiction than fema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elf-esteem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xual addiction, but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did, with homosexual orientat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dditionally, the analysis by gender indicated that for males, both parental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while for females, self-esteem and homosexual 
orientation had significant impacts. Notably, in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homosexual 
orientation was the strongest independent predictor of sexual addiction.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ddressing homosexual orientation in psychological therapy and education to manage 
sexual addiction and related mental health issues in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Homosexual orientation, 
Sexual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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